
효소의 역할을 살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인간 생활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에콜로지에 대한 흥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생각한 면섬유의 바이오 정련 기술이 개발되었다. 면포의 

정련은 면섬유에 함유되어 있는 왁스라던가 유지분, 방직공정에서의 오염 등

을 제거할 때 종래에는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하여 알칼리라던가 계면활성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들의 약품은 직접 인체에 접촉되면 위

험한 것은 물론 그의 폐액을 흘리면 환경을 오염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소의 역할을 살려 섬유에 부착하고 있는 불순물

을 제거한다고 하는 바이오 정련이 등장한 것이다. 

면, 마, 견, 모와 같은 주로 천연섬유에는 실을 잣기도하고 짜기도 하는 공

정에서 왁스라던가 유지분 등의 오염이 원단 등으로 짜여진 시점에서는 표

면에 부착한 채로 이다. 그래서 나중의 공정에서 하얗게 표백하기도 하고 염

료의 염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

한 준비공정을 정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바이오 정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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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식품가공 등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섬유에 

응용하여 실현한 것이다. 

바이오 정련이 실용화 된 덕택으로 화학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적

게 되어 작업환경이 안전하게 되었다. 효소를 사용한 후의 폐액도 인체에 무

해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 바이오 

정련은 사람과 지구에 어울리는 기술인 것이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는 효소

로써 정련된 면포는 화학약품에 의한 알레르기의 염려도 없기 때문에 피부

가 민감한 알레르기증의 사람이나 유유아, 어린이를 위한 내의 등으로써 애



용되는 것이다. 바이오 정련은 코튼 이외의 섬유에도 응용할 수 있다. 효소

의 대량생산과 침투성이 개선됨에 따라 계속 보급되고 있다. 

 

 

 


